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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도, 최아정도, 토양수분함량에 따른 벼 직파재배 입모율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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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벼 직파재배 시 온도, 종자 최아정도, 토양수분함량 조건에 따른 품종별 입모율 및 초기 생육을 알아보고자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.

 

[재료 및 방법]

종자 최아정도, 토양수분함량을 달리하여 종자를 파종하고 각각 다른 온도(18, 22, 25℃)에서 입모율 및 모초장 등을 관찰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파종 후 14일간 입모율과 모 초장을 관찰한 결과 입모율은 두 품종 모두 25℃에서 가장 높았고 22℃, 18℃순으로 나타났다. 

반면 토양 수분함량은 적을수록 입모율이 높게 나타났다. 종자 최아정도가 입모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. 품종의 경우 평균

적으로 25℃에서는 신동진이, 22℃, 18℃에서는 운광이 입모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. 시간이 경과할수록 25℃, 22℃에서는 

입모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지만 18℃에서는 2주가 지나도 계속 증가하였다.

모초장은 25℃, 22℃, 18℃ 순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길었다. 또한 물높이가 토양의 높이보다 낮은 처리구가 모초장이 양호했

으나 물이 토양높이보다 높은 처리구는 모가 길게 자라지 않았다. 파종 시의 종자의 최아 길이가 길수록 모초장도 긴 것으로 

나타났다. 품종의 경우 신동진과 운광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신동진이 조금 더 생육이 양호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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